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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비 방문… "사과는 아니다" 

日 "오바마도 올까" 관심… 美여론, 진주만 등 문제삼아 반발 가능성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서 위령비까지 180m. 다른 G7 외무장관들은 손만 흔들며 걸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활짝 웃으며 중간중간 멈춰 서서 양옆에 환영 나온 히로시마 초등학생

들의 손을 잡았다. 11일 오전 11시 49분 G7 외무장관 7명이 원폭 위령비 앞에 하얀 화환을

바치고 짧은 묵념을 했다. 2차대전 종전 후 71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국무장관이 원폭 희생

자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이날 케리 국무장관 입에선 '사죄'(apology)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다. 케리 장관 보좌관은

미국 기자들에게 "케리 장관이 사죄하러 가는 거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노'(No)다. 과거의 비

극에 슬픔(sorrow)을 느끼냐고 묻는다면 그건 '예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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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외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존 케리(가운데)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현직 미 국무장관으
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廣島)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해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있다. 기
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외무상, 필립 해먼드(오른쪽) 영국 외무장관 등도 동행했다. /교도 연합뉴스

하지만 케리 장관의 행보는 보란 듯 거침이 없었다. 그는 방명록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여

기 한번 와봐야 한다'고 쓴 뒤, 방명록 사진을 직접 트위터에 띄웠다. "여길 찾은 첫 국무장관

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케리 장관의 헌화가 "미·일 동맹이 '2차대전 승전국과 패전국' 구도를 넘어 외교

적·군사적으로 한 몸으로 움직이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일본 언론의 초점은 '케리가 왔으니, 오바마도 올까'에 맞춰졌다. 백악관은 이번 케리 장관 방

문 결과를 보고, 다음 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참석차 방일할 때 히로시마에

들를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세계 지도자들이 피폭의 실상을 느끼는 것이 핵 없는 세

계를 향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미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니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했다. 

문제는 미국 여론이다. 지금껏 일본 총리가 진주만을 방문한 적은 한번도 없다. 아베 신조(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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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진주만 방문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미 의회에서 "진주

만 등 여러 전투가 새겨진 2차대전 기념비 앞에 깊은 회오(悔悟)를 품고 묵념했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이런 일은 호혜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일본 총리가 진주만에 가기

에 앞서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먼저 가면 미국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전쟁을 일으킨 행위이고, 미국의 원폭 투하는 쌍방 간의 전쟁 행

위였다는 점도 분란을 보태는 요소다.

현실적 장애도 있다. 케리 장관의 헌화는 때마침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담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할

G7 정상회담은 히로시마에서 500㎞ 떨어진 이세시마에

서 열린다. 오바마 대통령만 따로 히로시마에 가는 것

도, G7 정상이 다 함께 히로시마에 가는 것도 정치적 부

담이 크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원폭 희생국'을

자처하는 것도 진실의 한쪽 면만 비추는 것이다. 히로시

마와 나가사키에서 숨진 21만명 가운데 4만명이 조선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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